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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PC기반 건강정보서비스의 

사용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

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인 건강염려증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음의 관계를, 건강관심도

는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개로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웹과 모바일 환경의 

건강정보서비스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다른 변수들을 매개하거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interactivity 

on acceptance of mobile health information service by apply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lso it examine whether the perceived interactivity, which is a key variable in the 

previous research studying the intention of PC-bas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works on the 

mobile environment equal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hypochondria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interactivity is negative, and the health 

concern and perceived interactivity is positive. Also, pers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of mobile health information service through perceived 

interactivity. Therefore, the perceived interactivity in the health information service of web 

and mobil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mediate or directly affect othe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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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실시된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에 의하면 우리나라 6세 이상 국민의 모바일 인

터넷 이용목적은 ‘자료 및 정보습득’(99.8%), 

‘커뮤니케이션’(99.5%), ‘여가활동’(96.4%), ‘위

치기반서비스’(82.2%), ‘경제활동’(63.4%) 순으

로 조사되었다.1) 이 중 가장 높게 조사된 ‘자료 

및 정보습득’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응답자들은 ‘뉴스’(94.6%), ‘기타 정보검색’ 

(93.6%), ‘지역정보’(64.3%), ‘건강정보’(34.7%), 

‘교육․학습’(34.6%)의 목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

은 ‘건강정보’의 이용이 ‘교육․학습’정보의 이용

과 근사치를 나타내며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스마트

폰으로 공부한다는 조사(노태경, 2013)와 국내

에서 모바일러닝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는 추세를 고려하면(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건강정보 습득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률은 결코 낮은 수준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디바이스의 편리성 덕분에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의료서비스

와 관련된 지식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의료인만

이 유일한 접근자였으나, 정보통신 매체의 발

달에 따라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태도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장혜정, 심

재선, 김윤, 2005).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

병관리본부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도 국가건강정보포털, M건강보험, 

건강iN, 국가암정보센터 등 모바일 기기로 이용

이 가능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정보를 능동적

으로 검색하고 선별해야 하는 안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능력은 검색 디바이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박소연, 2012; 오세나, 

이지연, 2012; 홍희윤, 2009; Church, Smyth, 

Cotter, & Bradley, 2007; Kamvar & Baluja, 

2006; Ong, 2017; Song, Ma, Wang, & Wang, 

2013; Teevan, Karlson, Amini, Brush, & 

Krumm,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능동적인 사용자의 특성과 검색 디바이스로 사

용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이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PC 기반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연구한 남재우와 박태연(2014)의 후속연구로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 사용자의 개

인적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환경

에서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환경을 정보기술

의 수용측면으로 설정하여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였

으며, 변수들의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2.1 모바일 정보이용 행태 관련 연구

정보학 분야에서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은 주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복수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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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콘텐츠 이용 및 개인적 특성에 초점

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Teevan et al.(2011)은 모바일의 이동성과 

관련하여, 검색 경험의 일부인 맥락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식당이나 상점, 주유소, 관광지 등

의 모바일 지역 검색에 있어 가장 최근의 경험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역 검색에 있어 위치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사회적 상황 모두 중요

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8%의 

응답자는 이동 도중에 검색을 수행하였고, 목

적지나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근처의 관련 정

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3%의 응

답자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검색을 수행하였으

며, 검색 중에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의 결과는 검색 결과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결과의 가용

성이 매우 중요하며, 모바일 지역 검색이 일반

적으로 여러 사람, 사회적 계기에 밀접한 연관

이 있음을 뜻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속한 성

장과 함께 도서관계에서도 이용자의 검색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Zhang, 

Niu, Zhu, Chen(2015)은 트랜잭션 로그 분석

을 통하여 모바일 도서관 이용자의 검색 동작

을 연구하였으며, 데스크톱을 통한 검색 동작

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검색 검색어의 길이와 세션 길이는 데

스크톱 검색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모바일

의 경우 검색어를 입력하는 시간이 적고 검색

결과를 더 많이 클릭하며, 레코드를 확인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어 입력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

일과 데스크톱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검색에

서 검색어를 수정하는 비율이 데스크톱과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검색어의 평균 길이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모바일 도서관 

카탈로그의 설계에 디바이스의 특성 및 인지 

한계를 고려한 고유한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된

다. Liu와 Briggs(2015)는 미국의 상위 100개 

대학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과 이용조사

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00개의 대학도서관

은 모두 하나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었으며, 모바일 사이트, 텍스트/메시징 서

비스, 전자책 및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이용 

서비스가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로 분석되었다. 

또한 채팅/메신저 서비스, 소셜미디어 계정, 앱

이 가장 인기가 있는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이

용자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반응형 디자인

을 원하며,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성진(2013)이 대학도서

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들의 요구 및 이용행

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시스템, 인

터페이스 측면에서의 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

고, 상업적인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사용자

의 기대에 맞춰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성진

(2014)은 후속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 사용자

의 정보요구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요구의 해결

여부,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 정보행동 및 장

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137개

의 모바일도서관 사용 일기를 정리하고 의미형

성이론(Sense-Making Theory)에 대입하여 행

위를 데이터화 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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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서비스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술통계에 의존한 표본조사이므

로 전체 대학생 집단의 이용행태를 추론하기에

는 다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행태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곽지혜와 김현희(2015)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도서관 모바일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전공, 학

년, 대학, 인지된 유용성, 개인적 혁신성, 스마트

폰 의존도를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도서관 모바일 이용도와 도서관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은 모바일을 통한 도

서관의 이용과 콘텐츠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성별, 

전공, 학년, 대학 등은 집단적 특성의 성격이 강

하며 개별적 특성은 인지된 유용성, 개인적 혁

신성, 스마트폰 의존도 3가지 항목이므로 변수

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과 관련된 연

구로는 오세나와 이지연(2012)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일상적인 정보탐

색에 초점을 맞추어 행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스마트폰 사용자는 PC에서 선호하던 포

털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

으며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보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 사실을 제시한 주제

를 월등히 많이 탐색하고 있었고, 탐색성, 인터

페이스 및 내비게이션, 의사소통, 안전성 등의 

여러 항목에서 웹 정보 탐색 시 중요하게 고려되

는 요인들이 스마트폰 정보탐색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의 모

바일 정보탐색행태는 PC환경과 큰 차이가 없었

으며 다만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 단순한 정보

탐색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모바일 건강 정보이용 관련 연구

모바일 건강정보 서비스의 수용과 관련해서

는 Lim, Xue, Yen, Chang, Chan, Tai, Duh, 

Choolani(2011)가 수행한 연구가 있다. 연구는 

TAM 모델을 적용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자기효능감,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사용의도를 매개변수

로 하여 최종 모바일 건강정보의 실제 사용의

도를 분석하였다. 총 175명의 싱가폴 여성을 대

상으로 분석하여 건강정보의 유용성과 자기효

능감이 모바일 건강정보탐색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많은 TAM연구들이 새

로운 기술수용에 대한 의도를 측정한 반면 이 

연구는 사용의도와 실제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밝히려고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adhav, Andrews, Fiksdal, Kumbamu, 

McCormick, Misitano, … Pathak(2014)은 검

색엔진을 통해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건강관련 검색어를 비교

하여 PC와 스마트디바이스에 따른 건강정보검

색행태를 분석하였다. PC와 스마트디바이스에

서 비롯된 상위 100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검

색어의 48.5%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색어 유형별로는 스마트디바이스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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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상’ 검색을 더 많이 했고 PC에서는 

‘건강에 대한 원인’과 ‘약물과 치료’를 검색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PC에서는 여성

과 관련된 검색이, 스마트디바이스에서는 자녀

와 관련된 검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사용자들은 PC보다 스마트디바이스

를 사용해서 더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모바일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앱의 사용이 건강행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용정(2016)의 연구

가 있다. 총 27명의 대학생에게 PHR앱을 사용

하도록 한 후 사용경험을 서면을 통해 인터뷰

하였다. 연구를 통해 모바일 PHR의 장점과 혜택,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

하였다. 모바일 PHR은 사용자의 건강관리와 

금주, 금연 등 건강행태 변화에 동기부여를 제

공해주고 있으나, 직접적인 데이터 입력과 수정

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이용정, 배범준(2017)은 후속연구로 

건강 어플리케이션의 비사용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방해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동

일하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방

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이용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 등이 앱 이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PC를 통한 건강정보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송태민(2005)은 TAM을 이용

해 사용자의 건강정보 웹사이트 수용요인을 분

석하였다. 주관적 규범, 정보의 질, 인지된 유희

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TAM 변수인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행동

의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실제 사용과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TAM 모형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수용성 평

가에 적용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노기영과 최정화, 권명순(2013)은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ETAM)을 적용하여 사용자

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위를 조사하였다. 

건강의식, 정보신뢰, 자율성욕구의 역할은 인터

넷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수용 연구에 있어서 TAM

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이론적 배경

3.1 상호작용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전

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작동과정에서 존재

하는 개념으로, 웹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여

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Rafaeli, 

1988).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상호작용성에 대

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이를 전

달 받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절차’로 간주하

며,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사건의 기본 단위로

서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양방향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학자 William, Rice, Rogers(1988)는 상호

작용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참여자들

이 상호 담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통제하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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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교환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처

럼 상호작용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매체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여 작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서도 ‘교

환 행동, 즉 사람 등 또는 사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의 과정에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다.2) 그러나 

초기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념 자체에 대한 

성찰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상호작용성의 정의

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김은미, 

임소혜, 함선혜, 2008).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급격히 활성

화 되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다양해 

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상호작

용성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광고, 마케팅, 

교육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되었고(Wu, 2006), 전통적 미디어와 차별

되는 뉴미디어의 고유한 상호작용성이 주목 받

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을 ‘인터페이

스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양식, 즉 인

간이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 사

상, 감정, 의견 등을 공유화하는 행동이나 과정’

을 의미하고 있다(남재우, 박태연, 2014). 이렇듯 

기술과 매체의 발전에 따라 상호작용성의 개념

은 확장되었고, 특히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CMC)의 발달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

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여전히 쉽

지 않는 주장도 존재한다(Kim & Stout, 2010).

3.2 지각된 상호작용성

인터넷은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매체 보

다 상호작용성이 높은 매체이다(Eveland, 2003).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성은 링크나 검

색엔진 등과 같은 도구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 

도구들은 사용자의 체계적인 정보이용을 돕는

다(조윤경, 유재웅, 2011). 정보를 이용하는 사

용자들은 이와 같은 도구를 조작하는 커뮤니케

이션의 주체로 존재하며, 자발적 참여와 능동

적 선택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향력을 발

휘하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 역할이 강조되면

서 Steuer(1992)는 상호작용성을 ‘사용자가 실

시간으로 매개된 환경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

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Newhagen, Cordes, Levy(1995)는 ‘메시지 발

신자가 자신과 수신자의 상호작용성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감각’으로 정의하며 지각된 상호

작용성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동일한 매체 내에

서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상호작용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데(이주

현, 최영균, 2002; Newhagen, 1998), Wu(2000)

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개인이 상호작용 과

정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상대(개인, 대중매체 환경, 컴퓨터 매개 환경)

의 개인화 정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반

응 정도’로 정의하며 개인의 인지를 좀 더 강조

하였다. Downes와 McMillan(2000)은 사용자

가 자신의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상호

작용성이 증가한고 주장하였고, Lee(2000)는 

상호작용성의 측정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상호

 2)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Version,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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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과정이나 특징분석보다는 사용자들의 

지각과 경험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

제로 상호작용성 연구에서 지각(perception)이 

실제(reality)보다 훨씬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이기도 하다(황장선, 

김은혜, 조정식, 2006). 이와 관련해 Voorveld, 

Neijens, Smit(2011)는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실

제적 상호작용성(actual interactivity)과 사용자

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perceived interactivity)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McMillan과 Hwang(2002)은 사용자가 매

체에서 상호작용성을 인식할수록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건강정보 수용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영향력을 측정하여, 사용

자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며 인식하는 상호작용

성과 이에 따른 기술수용에 대한 태도를 검증

하고자 한다.

3.3 기술수용모델(TAM) 

TAM은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관한 예측 

모형으로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

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의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간의 관계를 정

보기술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적용한 모델로서

(Davis, 1989),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 수

용 측정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TAM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다(장형유, 노미진, 2010). 이를 

위해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기술에 대한 사용자

의 주관적 평가 요소로 설정하고, 두 변수가 사

용태도, 사용의도를 거쳐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

신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

대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지각된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많은 노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즉, 기

술은 사용하기 쉬울수록 유용하다고 인식되며, 

유용하다고 인식될수록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사용의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조주은, 2014). 따라서 TAM관련 연구

들은 이론적 정교화 작업을 병행하며, 새로운 

기술 혹은 시스템의 채택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

의 채택 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활발하게 채택되어 왔다(손승혜, 최윤정, 황하

성, 2011). 또한 Davis(1989)가 제시한 요인들

<그림 1> 기술수용모델(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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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증을 시작으로 이후 연구대상에 따

른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면서 변형된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권오준, 2010). 

Venkatesh와 Davis(2000)는 TAM에 주관적 

규범, 이미지 등의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와 직

무관련성, 결과품질 등의 인지적 도구 프로세

스를 외부변수로 설정하여 확장기술수용모델

(TAM2)을 발표하였으며, TAM과 관련된 8개

의 이론을 통합하여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시하였다(Venkatesh, Morris, 

Davis & Davis, 2003).

TAM은 다양한 변형과 확장, 통합이 시도되

며 기술수용에 있어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

한 기술수용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

히 이루어졌고(김광현, 2010; 김성수, 한경석, 김

병수, 박수근, 안상근, 2011; 박배진, 2015; Kim, 

2014; Moon & Chang, 2014; Pan, Chen, & 

Rau, 2013; Sek, Parumo, Lau, Teoh, Law, 

2010; Verkasalo, Lopez-Nicolas, Molina-Castillo, 

Bouwman, 2010), 모바일 헬스케어와 건강정

보 수용과 관련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김민철, 

2014; 조재희, 2011).

4. 연구설계

4.1 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건강정보의 수

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세

부적인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직접효과 분석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개인

적 특성의 선행변수들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매개변수를 거치

지 않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연구문제 1~6]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 [연구문

제 6]을 통해서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매개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문제 1, 2]에서

는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인 건강염려증과 건강

관심도가 지각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고자 하였다. Lim et al.(2011)의 연구에

서는 사용자의 개별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모바

일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의 건강염려증과 헬스리터러시(건강문해) 능

력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적 특성은 지각된 상호

작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은 지각된 상호작용

성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용자

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건

강정보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높게 측정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McMillan

과 Hwang(2002)은 사용자가 매체에서 상호작

용성을 인식할수록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문제 4, 5]는 TAM과 관련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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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직접효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도는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특성

관련

[연구문제 1] 건강염려증은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건강염려증은 건강관심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건강염려증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상호작용성

관련

[연구문제 3]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TAM

관련

[연구문제 4]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1.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사용의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5]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5.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매개성

[연구문제 6] 건강염려증이 모바일 건강정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건강염려증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2. 건강염려증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3. 건강염려증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표 1> 연구문제 및 가설

서 사용자의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사

용의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

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와 지각

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헬

스케어 및 건강정보의 수용과 관련해서 TAM

모형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으며(김민철, 2014; 

조재희, 2011; L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6]을 통해서는 지각

된 상호작용성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건강염려

증과 TAM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지각된 상호

작용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연구문제와 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인을 설정하여 최종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변인들 간의 관

계 및 경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을 토

대로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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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차 연구모형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건강염려증, 건강

관심정도, 지각된 상호작용성, TAM관련 변수

이다. 모든 측정항목은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4.2.1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도를 설정하였다. 먼저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

다는 두려움이나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정

도’(남재우, 박태연, 2014)로 선행연구에서 상

호작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

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건강염려증을 측정하기 위해 Kellner, Slocumb, 

Wiggins, Abbot, Winslow, Pathak(1985)에 의

해 개발된 질병태도 척도(Illness Attitude Scale)

를 사용하였고, 총 27개 문항 중 본 연구의 취지

에 적합한 12항목을 추출하여 측정 문항으로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 건강관심도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헬스리터러시를 

측정하였으나, 상호작용성과 부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스리터러

시를 대체하여 건강관심도를 개인과 관련된 새

로운 변수로 설정하였다. 건강관심도는 ‘나는 

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나의 생활에서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건강에 흥미가 있

다.’, ‘나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앞으로도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의 다섯 

가지 측정항목을 개발해서 측정하였다.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도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변수로 다른 변수들에게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송태민(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 웹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에 영향

을 주고 있었으며, 노기영, 최정화, 권명순(2013)

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 의식과 정

보신뢰, 자율성 욕구가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었다. 또한 남재우와 박태

연(2014)의 연구에서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

도는 상호작용성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로 연구

되었다. Lim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이 모바일 정보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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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은 사용자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4.2.2 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본 연구의 핵심 변수로

서 Wu(1999)가 웹기반 상호작용성의 측정에 

사용한 항목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쌍방향 

소통’, ‘능동적 문제해결’, ‘동시성’, ‘풍부한 정보’, 

‘연결성’의 다섯 개 항목을 구성하고 총 15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장활식, 김종기, 오창규

(2002)는 TAM 확장모형을 적용하여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TAM의 독립변수로 적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한바 있다.

4.2.3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건강정보의 이용을 새

로운 방식의 건강정보 수용으로 규정하고 TAM

모형을 적용하였다. TAM의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용이성, 사용의도를 각각 측정하여 지각된 

상호작용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PC

기반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지

각된 상호작용성이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태

도와 성과기대를 매개로 지속된 사용의도에 영

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웹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고 있는 사용자의 건강

정보서비스 수용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4.3 실험설계 및 과정

4.3.1 실험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모바일 상호작용성이 건강정보 수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모바일 인터

넷의 사용 빈도가 높은 20대를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

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2015)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20대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0

대 중장년층은 학력, 소득, 직업에 따라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희섭, 이미숙, 서지웅, 2015), 60세 이상 노령

층에서는 건강정보 이용은 성별과 도시, 농촌 거

주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진, 가족, 친구 등 인적 

경로를 통한 정보이용도가 높아 모집단에서 배

제하였다(구슬, 조주희, 안은미, 조승연, 박현영, 

2016).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

해 동일한 연령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2016년 6월 3일 A대학의 강의실에서 

2회 진행되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전산시설

을 갖춘 동일한 강의실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중복된 학생은 배제되었다. 

먼저 연구의 목적과 주요 측정항목인 상호작용

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실험을 위해 직접 이용

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 건강정보포털’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험과정과 내용 등 모든 피험자

의 인지여부를 확인 후 피험자들은 동시에 스

마트폰을 이용해 건강정보포털을 15분간 이용

토록 하였다. 종료 후 곧바로 PC를 이용해 온

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준비된 문항

에 응답하였다.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동안 피

험자의 올바른 정보이용을 확인하며 문항에 대

한 거짓응답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

에 스마트폰 OS에 따라 건강정보서비스의 인

터페이스와 콘텐츠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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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성별 빈도 비율(%)

남자 24 28.9

여자 59 71.1

합계 83 100.0

<표 2> 피험자 현황

5. 실증분석

5.1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가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표 3>에

서와 같이 설문지의 관측변수들이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잠재변인 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plus 7.0 프로그

구 분 항 목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C.R. 유의도
개념 
신뢰도

AVE SMC

건강관심도

A1 .830 .046 18.051 .000

.900 .646 .381**

A2 .635 .077 8.221 .000

A3 .766 .055 13.852 .000

A4 .660 .074 8.917 .000

A5 .724 .063 11.455 .000

건강염려증

B1 .873 .047 18.543 .000

.838 .570
B2 .741 .062 11.911 .000

B3 .700 .069 10.181 .000

B12 .561 .087 6.425 .000

지각된
상호작용성

C1 .711 .056 12.726 .000

.938 .539 .362**

C3 .573 .085 6.698 .000

C4 .748 .057 13.177 .000

C5 .605 .079 7.689 .000

C6 .644 .075 8.577 .000

C7 .645 .075 8.591 .000

C8 .780 .051 15.327 .000

C9 .711 .066 10.837 .000

C11 .698 .064 10.915 .000

C12 .742 .056 13.154 .000

C13 .666 .071 9.361 .000

C14 .616 .079 7.764 .000

C15 .731 .061 11.944 .000

지각된
유용성

D1 .704 .077 9.175 .000

.881 .712 .695***D2 .849 .053 15.993 .000

D3 .817 .052 15.796 .000

지각된
사용용이성

E1 .825 .042 19.786 .000

.964 .901 .412***E2 .955 .020 47.408 .000

E3 .940 .022 43.210 .000

사용의도

F1 .789 .053 14.877 .000

.860 .676 .580***F2 .680 .071 9.526 .000

F3 .923 .038 24.428 .00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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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인 문항들은 제

외시켜 요인의 개념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모

형의 적합도를 개선시켰다.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집중타당도에 

대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0.5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항목

들은 각 구성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채서일, 2005). 확인적 요인 분

석 결과, 본 연구의 구성 개념들은 모두 개념 신

뢰도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 0.5 이상을 나

타내 개념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잠재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ions)는 각각 ‘지각된 유용성’ 

69.5%, ‘사용의도’ 58.0%, ‘지각된 사용용이성’ 

41.2%, ‘건강관심도’ 38.1%, ‘지각된 상호작용

성’ 36.2%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와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모델의 설

명력(SMC) 값이 낮았지만 본 연구의 핵심 변

수이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한편, <표 4>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상

이한 개념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하는데(채서

일, 2005), 이는 각 변수에 대한 AVE의 제곱

값과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두 

개념 각각의 AVE와 그 두 개념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였을 때 두 AVE가 상관관계 제

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을 때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상

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분산추출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2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와 같

이 CMIN / DF = 1.258(≦4), p = 0.000, RMR 

= 0.093(≦0.1), CFI = 0.936(≧0.9), TLI = 

0.924(≧0.9), RMSEA = 0.061(≦0.07)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통계적 권장 기준을 충

족하는 수준으로, 본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만족

할만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그 값이 0.90 이상

일 때 매우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하며, 0.9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이학식,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증
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

건강관심도 .646

건강염려증 .381 .570

지각된 상호작용성 .283 .012 .539

지각된 유용성 .185 .008 .654 .712

지각된 사용용이성 .117 .005 .412 .132 .901

사용의도 .128 .005 .453 .529 .227 .676

<표 4>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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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χ2 χ2/df P TLI CFI RMR
RMSEA

(90%신뢰구간)

134 494.408 1.258 .000 .924 .936 .093
.061

(.042~.077)

<표 5> 기본모형의 적합도

임지훈, 2008). 또한, RMSEA는 0.05 이하일 때 

매우 양호한 적합도로, 0.08 이하이면 양호한 적

합도, 0.10 이하는 보통의 적합도(mediocre fit), 

0.10 초과는 좋지 않은 적합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적합도

는 0.061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 연구모형 수정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강염려증 및 건강관심도와 지각된 상호작용

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지각된 상호작용성

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건강염려증과 건강관심정도는 지각된 상호

작용성을 매개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용이성,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와 같이 개인적 특성 변

수들의 직접효과 분석이 포함된 모형은 TAM

모형의 검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건강정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위해 건강염려증, 건강관심정도,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사용의도에 작용하는 직접효과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p
Estimate S.E. C.R.

건강염려증 ⟶ 건강관심도 .620 .098 6.338 .000

건강관심도 ⟶ 지각된 상호작용성 .751 .152 4.929 .000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성 -.356 .169 -2.108 .035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각된 사용용이성 .642 .079 8.137 .000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각된 유용성 .897 .108 8.299 .000

지각된 사용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210 .129 -1.622 .105

지각된 유용성 ⟶ 사용의도 .095 .187 .511 .609

지각된 사용용이성 ⟶ 사용의도 -.014 .140 -.101 .919

건강염려증 ⟶ 사용의도 -.190 .147 -1.293 .196

건강관심도 ⟶ 사용의도 .217 .177 1.226 .220

상호작용성 ⟶ 사용의도 .624 .244 2.558 .011

* p<.05, ** p<.01, *** p<0.01

<표 6> 1차 연구모형 경로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  165

<그림 3> 1차 연구모형 검증

를 배재하고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정된 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그림 4> 수정 연구모형 및 검증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p 가설검정
Estimate S.E. C.R.

H1 건강염려증 ⟶ 건강관심도 .617 .098 6.312 .000 채택

H2-1 건강관심 ⟶ 지각된 상호작용성 .752 .151 4.988 .000 채택

H2-2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성 -.357 .167 -2.137 .033 기각

H3-1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각된 사용용이성 .642 .079 8.140 .060 채택

H3-2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각된 유용성 .979 .107 9.184 .000 채택

H4-1 지각된 사용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265 .130 -2.049 .040 기각

H4-2 지각된 사용용이성 ⟶ 사용의도 .244 .105 2.327 .020 채택

H5 지각된 유용성 ⟶ 사용의도 .638 .091 7.005 .000 채택

* p<.05, ** p<.01, *** p<0.01

<표 7> 수정 연구모형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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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설검증

수정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가설 1]에서는 건강염려증이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분석결과 건강염려증은 건강관심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은 채택되었다(β=.617). 따라서 건강염려증

이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수 있었다.

<가설 2>는 개인적 특성인 건강관심도와 건

강염려증이 지각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정의 영향(β=.752)을 미

치고 있었고, 건강염려증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며 이

를 통해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건강염려증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성은 음의 

상관관계로 작용하므로 [가설 2-2]는 기각되었

다(β=-.357).

다음으로, [가설 3]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분석결과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유용성(β=.642), 지각된 

사용용이성(β=.979)은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므로 [가설 3-1]과 [가설 3-2]는 채

택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도 함께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4]에서는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작용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이므로 

[가설 4-1]은 기각되었고(β=-.265),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사용의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 관

계가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β=.244). 따라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높으면 

사용의도가 함께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가설 5]는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로, 분

석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

설은 채택되었다(β=.638). 따라서 지각된 유

용성이 높을수록 사용의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 6]은 지각된 상호작용의 매개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선행변수

인 건강염려증에서 지속사용에 이르는 과정에

서 중간에 위치한 각 매개변인들의 영향력을 살

펴보면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건강염려

증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중

간에 위치한 건강관심도는 유의한 정의 매개효

과를 보이고 있었으며(β=.465), 건강염려증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건강관심

도, 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등

이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β=.376). 특히 가설 [6-1]과 관련해서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의 간접경로는 유의한 정의 매

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β=.455). 따라서 건강

염려증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

고 있으므로 [가설 6-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6-2] 관련해서는 건강염려증

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중간

에 위치한 건강관심도, 지각된 상호작용성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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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p
계수 표준오차 t

∙건강염려증⟶지각된 상호작용성(Total) .465 .140 3.317 .001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 .465 .140 3.317 .001

∙건강염려증⟶지각된 유용성(Total) .376 .121 3.111 .002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유용성 .455 .148 3.076 .002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079 .048 -1.662 .096

∙건강염려증⟶지각된 사용용이성(Total) .298 .098 3.054 .002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사용용이성 .298 .098 3.054 .002

∙건강염려증⟶사용의도(Total) .313 .104 3.020 .003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
.073 .039 1.843 .065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유용성⟶사

용의도
.290 .107 2.710 .007

건강염려증⟶건강관심도⟶지각된 상호작용성⟶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사용의도
-.051 .031 -1.618 .106

* p<.05, ** p<.01, *** p<0.01

<표 8> 간접경로 분석결과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β=.313). 따라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긍

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염려증이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건강관심도, 지각

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모두가 사용의도

에 이르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0). 따라서 

상호작용성이 매개변수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6-3]은 채택되었다.

5.5 선행연구와의 비교

선행연구에서는 웹기반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서 건강염려증과 헬스리터러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지각된 상호작용

성, 사용자의 성과와 태도, 지속적 사용의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건강염려증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헬스리터러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를 매개로 사이트에 대한 태

도와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이들을 매개로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작용성은 매개변수

로서 건강정보서비스 이용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이 모바일 건강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 매개

효과가 검증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건

강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다. 다만, 기존 독립변수였던 헬스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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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를 개인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

관심도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태도를 좀 

더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을 심리적 감각으로 정의한 Newhagen, Cordes, 

Levy(1995)의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건강염려증

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건강관심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

개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용의도에 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은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상호작용성에 정 또는 음의 방향

으로 유의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웹 

또는 모바일웹 기반 건강정보서비스에서 개인

의 특성은 상호작용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상호작용성은 다른 변수를 

경유하여 최종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건강염려증이 

상호작용성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므로 건강

염려증이 높을수록 PC와 모바일의 건강정보 사

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변수를 매개하여 PC 또는 모

바일 기반 건강정보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웹 또는 모바일 기반 건강

정보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성을 강하

게 느낄수록 건강정보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보 서비스에서 개인의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

공통점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 기반의 건강정

성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 모바일 건강정보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고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첫째,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에서 개인의 건

강과 관련된 특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건강염려증은 상호

작용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건강관심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매개변수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

성,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결국 

건강과 관련된 사용자의 특성은 모바일 건강정

보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PC기반 건강정보

서비스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서 건강과 관련

된 개인의 특성은 건강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중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

다. 따라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건강

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며 사용자의 질병여부나 과거병력 등 개인의 특

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건강염려증은 상호작용성의 지각 정도

를 낮추는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그

러나 건강염려증은 건강관심도를 경유하여 상

호작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염려증이 높은 사람은 건강관심도가 높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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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호작용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건강염려증이 높으나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호작용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건강관심도는 단독

적으로 상호작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건

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호작용성

을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들을 매개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을 매

개하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건강정보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용성 그리

고 사용의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통계

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선행변수들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 못하며, 반드시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개해

야 사용의도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와 서비스를 매개하는 요소로 건강정보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

달받기보다 서비스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정보의 이용

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확보하며, 이는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각된 상호작

용성은 최종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

성과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건강정보의 사용이 용이하다

고 느낄수록 자신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 

믿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TAM모형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과는 다른 결과

로 후속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이용 난이도를 조

절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의 차이를 분

석하면 모바일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건강정보의 수용과 관련하

여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과 지각

된 상호작용성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최근 여러 

종류의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생산되면서 

과거 전문가들에 의하여 독점되던 건강정보가 

대중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정

보서비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실험 대상이 모

바일 정보 활용에 익숙한 20대에 한정되어 있다

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유

사 실험 연구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진행한

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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